  백여민 - 소설속의 주인공으로서 이야기를 자신의 입장에서 이책을 풀어나간다. 호기심이 많고, 싸움을 잘해, 산동네에서 넘버 투로 자리매김한다. 좋아하는 여자에게는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멋진 남자이기도 하다.

  엄마 - 아버지를 대신해, 돈을 벌기위해 잉크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한 쪽 눈을 잃게 되었다. 소설속의 '나'가 궁금해 하는 것을 쉽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도 하다. 아들이 잘못했을 때는 강하게 대하는 전형적인 어머니의 상이다.

  아빠 -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다. 부산에서 살 때에는 깡패였지만, 어머니를 만나고서 개과천선을 한 강인한 분이다. 마을 사람들의 물독을 채워주는 자상한 사람이기도 하다.

  검은제비 - 산동네의 넘버원이다. 별명을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무척 증오한다. 

  신기종 - 백여민의 단짝 친구이다. 싸움을 좋아한다. 늘 상상력이 풍부해 거짓말을 많이 한다. 자기세계가 강한 친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민이 외의 친구들에게는 무시당하는 편이다. 학교의 선생님을 무척 싫어한다.

  풍뎅이 영감 - 산동네 사람들의 욕설 대상 1호이다. 산동네에 집채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고집이 샌 영감이고, 재물 욕심이 많다.

  토굴할매 - 혼자 사는 할머니로서 주위에 가족은 한 명도 없다. 늘 집안에만 갇혀 살아 붙혀진 별명이다. 산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산동네 어른들에게는 삶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늘 혼자인 만큼 죽을 때도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

  골방철학자 -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한 고시생이다. 늘 꿈이 바뀌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의 어머니에게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의 곁은 늘 쓸쓸하다.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에 대하여 무척 슬퍼한다. 소설속의 주인공 여민이 만이 유일한 말동무이고, 여민이와는 골방철학자가 피아노 치는 여자에게 쪽찌 심부름을 여민이에게 시키면서 알게 되었다. 화도 곧잘 내고, 다시 부드러워지는 성격은 공포감 마저 들게 한다. 결국 나중에는 죽음을 택하게 된다.

장우림 - 여민이와 학교에서 같은 반이자 짝이다. 한마디로 말해 '공주병 환자' 이다. 늘 쌀쌀맞게 굴어 반 친구들에게 신임을 잃는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여서 자기 할 말만 한다. 여민이와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다. 여민이가 좋아하는 숲을 우림이는 싫어한다.
➃ 주요 등장인물의 성격 및 직업 

1. 백여민

 시골아이 답게 순수하고 남자답다. 의리가 있다. 그리구 아주 효자다. 나이에 비해 성숙하다. 싸움을 잘하고, 천진하며 착함. 
2. 신기종

  호기심이 많고, 의리가 있으며, 뻔한 거짓말을 많이 한다. 여민이를 잘 따르며, 여민이와 단짝이다.부모없이 누나와 단둘이 살며 깨끗하지 못하다.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다.거짓말을 하지만 악의가 있는 거짓말이 아닌 '외계인을 봤다' '우주인과 싸워 이겼다'이런 종류의 거짓말을 잘한다. 나중에 누나를 따라 산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3. 검은 제비

 남자답다. 리더십이 있다. 가정의 불화로. 산동네의 대장자리를 떠난다. 아버질죽이고싶어했다 경쟁의식이 강하다.
4. 장우림

 도도하고, 매사에 당당하다.서울에서 전학와 여민이와 같은반이 되었다.여민이가 좋아하는 아이이다.약간 신경질적입니다
5. 여민이 엄마 

 무허가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어린 공원의 실수로 화공약품이 눈에 들어가 한쪽눈을 실명하게 됩니다.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분
6. 여민이 아빠

 기사도 정신이 투철하시고 의리있고 마음씨가 좋으신 분입니다
7. 토굴 할매

 여민이가 살고있는 산동네에서 가장 오래사신 할머니 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다가 소식이 끊긴 아들때문에 이사를 가지 못한것입니다

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죽게됩니다.
8. 골방 철학자

 항상 골방에 틀어박혀 아무일도 하지 않는 청년이다.판검사,변호사,소설가,외교관 등 꿈이 자주 바뀐다.동네사람들은 그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소설중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천식환자인듯 하다.숲속에 목을 매어 자살해 버린다.
9. 여민이의 담임선생님

 아이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고,교육에 대한 열정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기종이는 그런 담임선생님을 몹시 미워한다. 기종이가 '월급기계'라고 표현한 것처럼,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것 같다.

